
 

"화교는 국내 소수민족... 권리 좀 찾아줍시다"  

(조선일보 1999.09.04) 

 

[양필승교수] "화교는 국내 소수민족... 권리 좀 찾아줍시다" 

 "화교는 우리나라 안의 유일한 소수민족입니다. 그들을 박대하면서 우리 

해외동포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되죠." 건국대 양필승(42·사학과) 

교수는 '차이나타운' 건설 주창자이다. 그는 해외 화교자본 유치를 위해 

지난 3 월 설립된 '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' 공 동위원장이다. 그는 오는 

10 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'세계 화상대회' 에서 한국 차이나타운 

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. 국내에 차이나타운이 

건설되고, 화교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나 라가 비로소 국제화될 

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.양 교수가 화교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

갖게 된 것은 지난 97 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무렵이 었다. "어느날 나이 

많은 화교 한 분이 연구실에 찾아와 '한국의 화교는 다 망 했다'며 저더러 

차이나타운 건설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시더군요. 우리가 화교를 '인간'과 

'국민'으로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 니다." 화교들은 

지금까지 자기 집을 가질 수도, 대학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. 외국인으로 

5 년마다 비자갱신을 해야 했다. 화교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

'이방인'이었다.60년대 20만명에 달했던 화교는 최근 1만 7000여명으로 줄 

었다. 양 교수는 화교자본 유치를 위해 지난 5 월 세계 화교자본의 양대 

축인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테이펑 추안 회장과 홍콩상공회의소 

청여우칭(진유 경·67) 회장을 만났다. 이들은 서울 차이나타운의 가능성에 



기대를 걸었 다고 한다. 양 교수는 서울시에 차이나타운 부지 선정을 

제안해 놓은 상태다.뚝섬지 역 8 만여평이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. 

양 교수는 "주거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달리 

금융과 부동산, 유통,첨단 정보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'21 세기형 

차이나타운' 제안에 해외 화교자본이 관 심을 갖고 있다"고 말했다. 국내 

화교들은 양 교수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다. "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

10 여년전 한국을 떠난 화교를 만났습니다. 그 사람이'고향 같은 한국으로 

다시 돌아가고 싶다'고 해 함께 울었습니다. 그들도 분명히 한국 국민이 

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" 양 교수는 "화교와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기 

위해서는 화교의 재산권과 참 정권에 대한 제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"며 

"화교와 한민족이 함께 살아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 

(*장일현기자 ihjang@chosun.com *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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